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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노동 분야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청소년ㆍ청년근로권익센터 찾아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 정비 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청소년ㆍ청년근로권익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서재홍, 김민기 노무사 등 청소년ㆍ청년근로권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등 노동 

분야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속 어렵고 복잡한 용어ㆍ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ㆍ청년근로권익센터의 한 참석자는 “노동 분야의 표준계약서 등에서 

‘주휴일’, ‘시업ㆍ종업’, ‘제수당’ 등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 및 표준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종래의 용어 정비

에서 문장ㆍ체계 정비로 넓혀 가면서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와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 분야의 표준약관ㆍ표준

계약서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

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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